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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시즌 2는 은퇴 후 제대로 진짜 축구를 즐길 줄 알게 된 레전드 스타 플레이어들이 K3리그에 도전하는
성장 축구 예능.

7화에서는 2022년 K3리그 우승팀이자 떠오르는 강자로 주목받고 있는 ‘창원FC’와 맞붙은 5R 경기가 담겨 눈길을 사로잡았다. ‘창
원FC’는 동양인 최초로 레알 마드리드 유스 입단, 프로 리그 출신, 브라질 용병 등 화려한 경력을 지닌 젊고 간절한 선수들이 포진
되어 있어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다. 여기에 상대팀의 수장은 과거 최용수 감독과 ‘FC서울’에서 코칭스태프로 호흡을 맞췄던 이용진
감독으로, 양 팀 지도자 간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첫 승을 향한 갈망과 함께 시작된 5R 경기에서 ‘FC슈팅스타’는 전반전 노련미와 투혼으로 향상된 경기력을 입증하며, 현영민의 롱
스로인이 고요한의 감각적인 선제골로 이어져 1 대 0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창원FC’의 대대적인 교체로 강
화된 공격에 밀리며 동점골과 역전골을 연달아 허용했고, 이에 따라 ‘FC슈팅스타’ 내부 분위기는 급격히 흔들렸다.

수비 실책과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겹치면서 선수들 간 작은 오해가 언쟁으로 번졌고, 평소 끈끈했던 팀워크는 날카로운 말들이 오
가며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최용수 감독과 설기현 수석 코치 간의 의견 충돌까지 겹치며 벤치 분위기마저 냉각되
었고, 결국 ‘FC슈팅스타’는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2 대 1로 역전패를 당했다.

경기 종료 후 라커룸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용수 감독은 “패배는 내 몫”이라며 설기현 수석 코치와 의견이 엇갈렸던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도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레전드리그’ 후반부를 진입한 가운데,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한
‘FC슈팅스타’. 와해된 분위기 속 남은 세 경기를 통해 반전 드라마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시즌 2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공개되며, 쿠팡 와우회원뿐 아니라 일반회원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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